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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고나 세일즈 등 마케팅 현장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거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를 알려
주고 특정 행동의 유도 또는 금지의 내용을 담기 위해 명령문을 자주 사용한다. 본 연구는 특히 지시적 명령문과 설명적
명령문에 대해 시간 지평 관점에 따른 행동의도와 기억의 양상에 주목하였다. 실험 결과, 생의 남은 시간을 짧게 느끼는
노년층이 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접근하기 때문에 부정의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는 지시적(vs. 설명적) 명령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에 따른 행동의도 저하가 왔다. 그런데 지시적 명령문이 유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노년층에
게 있어 이러한 정서를 유발하는 정보의 현저성을 높여 오히려 기억은 상승시켰다. PROCESS 분석 결과, 명령문에 노
출되었을 때의 감정이 이 같은 결과들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명령문의 진행에 있어 행동적 반응과
/또는 정보처리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나이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명령문
을 구성할 지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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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imperative statements that can be represented in the way in which the product or 
service is used describe how or how to achieve the goals, or induce or prohibit a specific ac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s of age and type of imperative sentence (directive vs. declarative) on 
behavioral intention and recall.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older people who have shorter lives 
remaining access information in a more emotional way, so they have been rejected by directive (vs. 
declarative) statements that felt more negative feelings, resulting in lowered behavioral intention. 
Conversely, the negative feeling caused by directive statements increased salience of directive (vs. 
declarative) sentence for older people more, which in turn increased memory for older people. Process 
analysis showed that emotions when exposed to statements mediated these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mprove consumers’ behavioral response and/or the performance of 
information processing, it is necessary to deeply consider their age and how to construct the statement. 

Key Words : Imperative statements, Age, The Old, The Young, Directive, Declarative, Socio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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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명령문(imperative statement)
에 노출된다. 특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사용방법 설명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문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거나 특정 행동의 유도 또는 금지의 내용을 
담는다. 지식을 전달하는 메시지의 경우 소비자의 지속
적 관여 수준이나 상황적 변수들에 따라 설득이 영향
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특히 특정 행동을 금지
하는 명령적인 메시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정의 정서
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온전히 내용적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또는 누군가 내 행동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느낌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사람들
의 반응은 상이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많이 통용
되는 명령문은 비교적 유화적인 표현을 사용하려는 명
목에서 ‘...하기 바랍니다’ 또는 ‘...를 부탁 드립니다’ 와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의인화(예를 들
어, 지구가 아파요) 또는 공감유도(예를 들어, 치우는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또한 명령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명령문의 유형은 크게 지시적(directive), 설명적
(declarative), 질문적(interrogative), 그리고 감탄적
(exclamative) 명령문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1]. 
이 중 지시적 명령문과 설명적 명령문은 광고나 세일
즈 등의 마케팅 현장을 비롯한 실생활에서 보다 많이 
사용된다. 명령문은 마케터가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데 사용목적이 있으며, 지시적 명령문은 직접적으로 지
시의 내용을 담는 반면 설명적 명령문은 간접적 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본 연구는 심리적 
요인 중 특히 나이에 따른 상이한 관점에 따라 지시적 
및 설명적 명령문에 대한 행동의도와 기억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 주목하였다. 

2. 관련 선행문헌 고찰

Laura L. Carstensen과 그녀의 동료들이 주장한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Socioemotional Selectivity 
theory, 이하 ‘SST’)은 사람들이 남은 수명에 대한 지
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지평 관점(Time 
Horizon Perspective, 이하 ‘THP’)이 달라진다고 하
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THP가 크게 제한적 THP 
또는 확장적 THP로 구분되는데[2, 3], 남은 생에 대해

서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고 느껴 
제한적 THP를 갖는 경향이 있는 반면, 청년층은 일반
적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인식해 확장적 THP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은 생의 시간을 
제한되었다고 인식 할 때 보다 자신의 이전 경험에 초
점을 맞추고 해당 순간에서의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4, 5]. 그리고 보다 감정적 경험을 최적화하여 감
정 기반 오리엔테이션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6]. 
따라서 제한된 THP를 가진 노년층은 미래보다는 현재
의 감정과 상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은 삶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은 생의 시간이 확장적이라고 믿는 청년층은 앞으로
의 미래 지향적인 경향이 있으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식을 수집하고 행동을 계획하며, 정보처리에 있
어 지식 기반의 방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5]. 그리
고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미래에 대한 
지식, 정보, 자원 및 지위를 더 확보하려는 동기 수준
이 높다[6, 7].

그런데 이 같이 나이에 따라 생의 남은 시간을 바
라보는 관점의 상이함에서 오는 정보처리 방향성 
(orientation)의 차이는 노년층으로 하여금 보다 정서 
기반(vs. 지식 기반)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하고, 청년층
으로 하여금 보다 지식 기반(vs. 정서 기반) 메시지에 
반응하도록 한다(Carstensen, 1992). 따라서 제한된 
THP를 가진 노년층은 정서적인 내용에 더 민감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득에 있어서 정서기반의 
메시지를 지식기반의 메시지 보다 선호한다. 대조적으
로 확장적 THP를 가진 청년층은 정보 처리를 위한 그
들의 일차 동기가 지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기
반의 메시지를 정서기반의 메시지 보다 선호한다. 
Williams and Drolet (2005)의 연구는 기억의 맥락
에서 이 현상을 보여 주었는데, 제한된 THP를 가진 
참가자가 지식기반의 메시지보다 정서기반의 메시지를 
더 잘 회상한 반면, 확장적 THP를 가진 참가자는 정
서기반의 메시지보다 지식기반의 메시지를 더 잘 상기
했다[7, 8].

3. 가설도입

본 연구는 ① 지시하려는 내용 자체를 비교적 직접
적으로 적시하는 지시적 명령문(예를 들어, ‘사용 후 
헹구지 마시오(Do not rinse off),’ ‘교문 앞 흡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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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과 ② 지시하려는 내용을 비교적 유화적으로 적시
하는 설명적 명령문(예를 들어, ‘제품 사용 후 그대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문 앞에서 담배 피면 학생들이 
힘들어해요’)에 대한 행동의도와 기억에 주목했다. 지시
적 명령문은 보다 사실 적시를 담고 있는 반면, 설명
적 명령문은 상황에 대한 공감을 유도한다. 또한 지시
적 명령문은 즉각적인 행동을 적나라하게 요구하는 경
향이 있는 반면, 설명적 명령문은 보다 유화적인 표현
을 사용하며 해당 상황을 스스로 떠올려보게 하는 경
향이 있다. 따라서 주어진 메시지에 대한 감정적인 면
에 보다 집중하게 되는 노년층에게는 설명적 명령문이 
지시적 명령문 보다 행동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존대말이 존재하
는 상황에서는 보다 우회적인 표현이 일종의 ‘매너’나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지시적 명령문 
보다 설명적 명령문이 노년층에게 더욱 행동의도를 높
일 수 있다. 반면 청년층은 메시지의 내용이 담고 있
는 정보나 지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령문이 지시적이
냐 설명적이냐에 따라 설득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시적(vs. 설명적) 표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부정적 감정은 노년층에게 명령문 내용대로 행
동할 의도를 낮출 수는 있지만 반대로 내용은 더 잘 
기억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층은 노년층보다 
감정적인 면에 낮은 지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지시적이
거나 설명적인 명령문에 대한 기억의 차이도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관련 연구에 기반 하면, 노
년층(vs. 청년층)이 동일한 메시지에 대해서도 보다 감
정적인 측면에서 민감도가 높은데,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크게 지각하면 연관된 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더 낮아지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정보는 
현저성(salience)이 증가되어 더 잘 기억될 수 있기 때
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9]. 본 연구는 이러한 가정을 
아래와 같은 가설 및 연구모형(Fig. 1참고)으로 정리하
고, 이를 60세 이상 노년층과 30세 이하 청년층을 대
상으로 검증하였다.

H1. 노년층은 지시적 명령문이 주어졌을 때 설명적 명령문
이 주어졌을 때보다 행동 의도가 낮게 나타날 것이다. 

H2. 청년층은 지시적 명령문과 설명적 명령문에 대한 
행동의도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H3. 노년층은 지시적 명령문이 주어졌을 때 설명적 명령
문이 주어졌을 때보다 내용을 더 잘 기억할 것이다.

H4. 청년층은 지시적 명령문과 설명적 명령문에 대한 
기억에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

H5. 나이 x 명령문 유형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령문에 대한 감정이 매개할 것이다.

H6. 나이 x 명령문 유형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명
령문에 대한 감정이 매개할 것이다.

4. 실험

60세 이상의 노년층 81명(평균 연령 64.7세)과 30
세 이하의 청년층 83명(평균 연령 24.1세)의 총 164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노년층의 경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대형 헬스 클럽 내 세미나(내용: 평소에 꾸준히 
건강 관련 데이터를 측정하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청년층의 경우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의 특강
(내용: Flipped learning 이해하기)에 참여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였다. 명령문은 참여 시간 내 핸드폰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지시적 명령문은 “지금 
모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하십시오”로 제시한 반면 설
명적 명령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제
시하였다. 노년층 또는 청년층 참여자 모두 지시적 명
령문(노년층 41명 vs. 청년층 41명) 또는 설명적 명령
문(노년층 40명 vs. 청년층 42)에 무작위로 노출되었
으며, 이후 세미나/특강을 듣고 본 실험의 조사에 참
여하였다. 세미나/특강은 모두 50분이 소요되었으며, 
강사의 강의 40분과 질의응답 10분으로 구성되었다. 
본 실험을 위한 조사는 우선 세미나/조사 전에 요청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기억 측정)와 요청한 내용을 얼마
나 이행하려는 마음이 들었는지(행동의도 측정)를 물었
다. 그리고 해당 요청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를 
‘좋다-싫다, 호의적이다-비호의적이다, 아무렇지 않다-
화가 난다, 즐겁다-즐겁지 않다’의 네 개 항목으로 물
었다(a = .90).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나이와 성별에 대
해 묻고, 이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며 마무리 하였다.

5. 결과

나이(노년층 vs. 청년층) x 명령문 유형(지시적 vs. 
설명적)의 MANOVA 분석 결과, 나이에 따라 행동의
도와 기억 모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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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earch Model

행동의도(M = 3.91)가 청년층의 행동의도(M = 4.63)
보다 낮았으며(F(1, 160) = 36.99, p < .001), 기억에 
있어서도 노년층의 실적(M = 3.77)이 청년층의 실적
(M = 4.7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1, 160) = 
80.12, p < .001). 명령문의 유형에 따른 행동의도와 
기억 반응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의 방항성
은 반대로 나타났다. 행동의도의 경우 지시적 명령문
(M = 3.98)이 설명적 명령문(M = 4.57)보다 낮게 나
타난 반면(F(1, 160) = 26.43, p < .001), 기억의 경
우 지시적 명령문(M = 4.51)이 설명적 명령문(M = 
3.99)보다 높게 나타났다(F(1, 160) = 25.32, p < 
.001). 보다 본 연구의 가설에 초점을 둔 나이 x 명령
문 유형의 결과는 가설 1-4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행동의도(F(1, 160) = 27.78, p < .001)와 기억
(F(1, 160) = 19.56, p < .001) 모두에서 나이 x 명령
문 유형이 유의했는데, 이들의 양상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Planned contrast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행동의도의 경우 노년층은 지시적 명령문(M = 
3.32)에 대해 설명적 명령문(M = 4.53)보다 낮게 나타
난 반면(t(160) = 7.33, p < .001, H1 지지), 청년층
은 지시적 명령문(M = 4.63)과 설명적 명령문(M = 
4.62)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t < 1, H2 지지). 그
런데 기억의 경우 청년층이 행동의도와 마찬가지로 지
시적 명령문(M = 4.76)과 설명적 명령문(M = 4.69)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반면(t < 1, H4 지지), 노년층의 
경우 행동의도와 반대로 지시적 명령문(M = 4.27)에 
대해 설명적 명령문(M = 3.25)보다 성과가 높게 나타
났다(t(160) = 6.65, p < .001, H3 지지). 

이어서 나이를 독립변수로, 명령문 유형을 조절변수
로, 행동의도와 기억을 각각 종속변수로, 그리고 명령문
을 받았을 때의 감정을 매개변수로 하여 Hayes(2013)
의 PROCESS 모델 No. 7을 이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10]. 양 분석 모두에서 노년층(1로 코딩)이 청년층(-1
로 코딩) 보다 명령문이 주어졌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으며(CI = [-.20, -.08], β = -.12, t = -3.24, 
p < .001), 지시적 명령문(1로 코딩)에 대해서도 설명
적 명령문(-1로 코딩) 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냈다
(CI = [-.22, -.08], β = -.15, t = -4.00, p < .001). 

행동의도가 종속변수일 때 나이가 미치는 영향을 감
정이 명령문 유형에 부정적으로 조절되어 매개
(moderated mediating)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 = 
[-.46, -.14], β = -.28, H5 지지). 구체적으로, 설명적 
명령문에서는 나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CI = [-.03, 
.15], β = .05). 지시적 명령문에서는 나이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이 부정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 = [-.35, -.14], β = -.23). 이는 설명적 
명령문은 지시적 명령문보다 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
켰고, 정보가 주는 감정에 덜 민감한 청년층은 명령문 
유형에 따라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
감한 노년층은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아 후속적인 
행동의도가 지시적(vs. 설명적) 명령문에서 더 낮게 나
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동의도와 달리, 기억이 종속변수일 때에는 나이가 
미치는 영향을 감정은 명령문 유형에 긍정적으로 조절
되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I = [.03, .23], 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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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6 지지). 설명적 명령문에서는 나이가 행동의도
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감정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CI = [-.07, .15], β = .01). 지시적 명령문에
서는 나이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감정이 긍정적
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I = [.03, .18], β = 
.09). 이는 역시 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의 감정적 측면
에 덜 민감한 청년층은 명령문 유형에 따라 기억에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민감한 노년층은 부정적인 감
정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정적 정보의 현저성를 높
여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 정보가 긍정적 감정을 유발
한 정보 보다 오히려 기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6. 토의 및 향후 연구 제언

본 연구는 광고나 세일즈 등 마케팅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명령문에 있어 나이와 명령문의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생의 남은 시간이 짧게 느끼는 노년층
이 보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접근하기 때문에 
부정의 감정을 더 느낄 수 있는 지시적(vs. 설명적) 명
령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이에 따른 행동의도 
저하가 옴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시적 명령문이 유
발하는 부정적인 정서는 노년층에게 있어 이러한 정서
를 유발하는 정보의 현저성을 높여 오히려 기억은 상
승시킴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명령문의 진행에 
있어 행동적 반응과/또는 정보처리의 성과를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나이를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하
며, 또한 어떤 방식으로 명령문을 구성할 지도 고려해
야 함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예, [11, 12])에서 보였듯이 럭셔리 
제품의 판매에서는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파워가 증
대하고, 이 경우 제품 구매나 사용에 있어서의 명령적 
표현들은 또 다른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심리적 파워를 느끼는 경우 지시적 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감정은 더 강하게 파워감과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 파워를 느낄 때 주변의 정보에 대해서 
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을 사용하는 등 단순하
게 처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13, 14] 감정적
인 부분을 무시하는 심리적 방어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소비와 밀접한 상
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심리적 변수와 명령문의 유형 

간 관계를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비자의 개성 중 외향성과 내

향성이 명령문의 유형에 따른 상이한 반응과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쇼핑채
널의 변경이나 선택적 이동과 내외향성의 관련 등을 살
펴보았는데(예, [15]) 내외향성은 설득이나 정보처리 그
리고 이후의 행동적 반응까지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다. 본 연구와 연관 지어 보면, 노년층이라고 하더라
도 외향성이 강할 경우 다소 단언적인 형태의 지시문에 
대해서 덜 민감할 수 있는 반면,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내향성이 강할 경우 민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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